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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

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
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2020년 8월 3일 ~ 8월 5일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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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약 및 시사점

  ◉ 2020년 상반기 경남의 제조업 근로자 수가 32만 9,1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39만 5,278명으로 3.9% 늘어 전체 
근로자 수는 77만 6,976명으로 1.2% 증가했음. 

     제조업 근로자 수의 경우 지난해 조선업황 회복, 타지역으로부터 유입 증가 
등으로 증가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다시금 감소한 모습
을 보임. 

     서비스업 근로자의 경우 공공행정, 보건 서비스 등 방역 관련 업종과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 등 정부 소비촉진 수혜업종의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 전
체 근로자 수의 증가를 견인했음.    

  ◉ 사업장 규모별로 ‘10인 미만 사업장’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의 
규모를 가진 ‘1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수
는 감소했음.  

     이에 따라 사업장 당 근로자 수도 5.4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9명 줄었음. 
자영업 등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수
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임. 

     단, 경남 도내 가장 많은 근로자 수 비중을 가진 중간 규모의 사업장 수가 감
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남 고용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남지역 취업자 수가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2020년 

상반기 누적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고, 이 중 제조업은 
10.8%로 급감했음. 퇴직자 수 또한 1.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남 고용시
장의 경직이 우려됨. 

     실제로 연령별 근로자 수 현황을 보면, 20·30대 근로자 수의 감소와 40·50·60
대 근로자 수 증가가 추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더욱이 경남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와 50
대이며, 지난해부터는 50대 근로자 수가 30대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올
해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 등 경남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근로자 고령화 추세는 제조업에 더욱 뚜렷하게 나타
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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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상남도 고용 동향

 1. 경상남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1) 경상남도 규모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 2020년 상반기 말 기준 경남지역 고용보험1)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
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77만 6,976명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071명(+1.2%) 증가한 수임.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21만 9,10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30만 3,385명(+0.8%),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만 1,680명(-3.8%), ‘300인 이상’ 15만 2,808명
(+3.%)임. 

  ○ 경남 사업장 수(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도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14만 
2,021개를 기록했음. 자영업 등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장’ 수가 12만 4,811개로 5.7% 늘었음. 반면 ‘10인 이상 100
인 미만 사업장’ 1만 6,075개(-0.2%),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889개
(-1.4%)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모습임.   

  ○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중간 수준의 규모를 가진 ‘10
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
가 이어지고 있음. 

  ○ 경남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5.47명임. 전년 동기와 비교해 근로자 수와 사업
장 수가 함께 증가한 가운데, 사업장 수 증가가 두드러져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줄었음.  

1) 고봉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 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

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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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별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10인 미만 사업장’ 1.76명, ‘10인 이상 100인 
미만’ 18.87명,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14.38명, ‘300인 이상’ 621.17명임. 

  

경남 규모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경상남도

근로자 수
750,145 743,338 737,661 767,905 776,976

(0.5%) (-0.9%) (-0.8%) (4.1%) (1.2%)

사업장 수 135,440 140,546 143,142 135,305 142,021
(7.3%) (3.8%) (1.8%) (-5.5%) (5.0%)

평균 근로자 수 5.54 5.29 5.15 5.68 5.47 

10인 미만

근로자 수
193,930 199,374 201,660 213,691 219,103

(4.4%) (2.8%) (1.1%) (6.0%) (2.5%)

사업장 수 115,959 121,168 124,207 118,060 124,811
(7.7%) (4.5%) (2.5%) (-4.9%) (5.7%)

평균 근로자 수 1.67 1.65 1.62 1.81 1.76 

10인 이상
100인 미만

근로자 수 296,544 296,847 293,468 301,097 303,385
(0.7%) (0.1%) (-1.1%) (2.6%) (0.8%)

사업장 수 18,081 17,968 17,582 16,100 16,075
(5.4%) (-0.6%) (-2.1%) (-8.4%) (-0.2%)

평균 근로자 수 16.40 16.52 16.69 18.70 18.87 

100인 이상 
300인 미만

근로자 수 121,418 112,142 109,557 105,661 101,680
(-3.0%) (-7.6%) (-2.3%) (-3.6%) (-3.8%)

사업장 수 1,131 1,130 1,085 902 889
(-1.3%) (-0.1%) (-4.0%) (-16.9%) (-1.4%)

평균 근로자 수 107.35 99.24 100.97 117.14 114.38 

300인 이상

근로자 수 138,253 134,975 132,976 147,456 152,808
(-2.0%) (-2.4%) (-1.5%) (10.9%) (3.6%)

사업장 수 269 280 268 243 246
(2.3%) (4.1%) (-4.3%) (-9.3%) (1.2%)

평균 근로자 수 513.95 482.05 496.18 606.81 621.17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반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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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상남도 업종(대분류)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 업종별(대분류)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동향을 살펴보면, 2020년 상반기 말 경남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수는 2.0% 감소한 
32만 9,150명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39만 5,278명으로 3.9% 
증가했음.    

  ○ 제조업 근로자 수 감소와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로 2018년 상반기 이후 서
비스업 근로자 수가 제조업 근로자 수를 상회했으며, 현재는 그 격차가 더욱 
커졌음. 

  ○ 제조업 근로자 수는 감소했지만, 사업장 수는 3만 1,238개로 2.6% 증가했음. 
근로자 수 감소와 사업장 수 증가로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10.5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명 줄었음. 제조업 사업장 당 근로자 수가 추세 감소를 보이고 
있어, 경남 제조업의 소규모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와 더불어 사업장 수도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7만 7,702개를 기록했음. 근로자 수와 사업장 수 모두 증가하며 사업장 당 근
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1명 줄어든 5.09명을 나타냈음. 단, 서비스업 사
업장 당 근로자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경남 제조업 및 서비스업 근로자 수 동향
(단위 : 명)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말 기준



- 6 -

경상남도 업종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동향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경상남도

근로자 수
750,145 743,338 737,661 767,905 776,976

(0.5%) (-0.9%) (-0.8%) (4.1%) (1.2%)

사업장 수
135,440 140,546 143,142 135,305 142,021

(7.3%) (3.8%) (1.8%) (-5.5%) (5.0%)
평균 근로자 수 5.54 5.29 5.15 5.68 5.47 

제조업

근로자 수
372,260 351,390 334,078 335,760 329,150
(-1.7%) (-5.6%) (-4.9%) (0.5%) (-2.0%)

사업장 수
29,912 29,502 29,918 30,445 31,238
(3.7%) (-1.4%) (1.4%) (1.8%) (2.6%)

평균 근로자 수 12.45 11.91 11.17 11.03 10.54 

건설업

근로자 수
36,516 37,187 36,835 36,902 37,645
(2.8%) (1.8%) (-0.9%) (0.2%) (2.0%)

사업장 수
36,047 38,107 39,887 27,266 29,775
(9.4%) (5.7%) (4.7%) (-31.6%) (9.2%)

평균 근로자 수 1.01 0.98 0.92 1.35 1.26 

서비스업

근로자 수
327,416 340,789 352,866 380,473 395,278

(2.9%) (4.1%) (3.5%) (7.8%) (3.9%)

사업장 수
66,900 70,199 70,523 74,609 77,702
(7.9%) (4.9%) (0.5%) (5.8%) (4.1%)

평균 근로자 수 4.89 4.85 5.00 5.10 5.09 

기타

근로자 수
13,953 13,972 13,882 14,770 14,903

(-0.1%) (0.1%) (-0.6%) (6.4%) (0.9%)

사업장 수
2,581 2,738 2,814 2,985 3,306

(4.7%) (6.1%) (2.8%) (6.1%) (10.8%)
평균 근로자 수 5.41 5.10 4.93 4.95 4.51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
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
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
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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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은 경남을 비롯한 국내 산업의 주축이며,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바
탕으로 서비스업이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서비스업의 경우 업종 특성 
상 제조업에 비해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구분하기 힘들며, 최초 진입장벽
이 상대적으로 낮아 취업만큼 퇴직 또한 활발한 경향을 띰.  

     이러한 점으로 비추어볼 때 서비스업 일변도로 증가하는 모습은 제조업 중심
으로 성장한 경남에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 모습으로 보기 힘듬.   

 
  ○ 경남은 전통적으로 대규모 장치산업과 인력투입 중심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

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수 기준으로 대규모 사업장이 몰려 있는 지역
임. 이에 따라 고용환경 변화에도 가장 민감한 지역으로 꼽힘. 

     생산설비의 기술 향상과 국제 분업의 확대로 대규모 인력 투입의 수요가 줄어
드는 한편, 산업트렌드와 통상환경의 급변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제조업
의 고정비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장 당 근로자 수가 추세적 감소를 보이
고 있음. 

     이러한 감소추세는 경남 제조업의 사업장 당 근로자 수에서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음.

 2. 경상남도 제조업 근로자 수 현황

  ○ 2020년 상반기 경남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타 운송장비’ 6만 8,620
명, ‘기계 및 장비’ 6만 3,364명, ‘금속가공제품’ 3만 4,392명, ‘자동차 및 트
레일러’ 3만 3,264명, ‘전기장비’ 2만 4,134명 등임. 

  ○ 업종별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기장비’(+10.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1.6%),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1.5%)을 제외한 전 업종이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특히 ‘1차 금속’(-10.2%), ‘고무 및 플라스틱’(-6.9%), ‘자동차 및 트레일
러’(-4.8%), ‘비금속 광물제품’(-4.7%) 등의 제조업에서 근로자 수 감소가 두
드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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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제조업 업종별 피보험자 수 동향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제조업 372,260 351,390 334,078 335,760 329,150
(-1.7%) (-5.6%) (-4.9%) (0.5%) (-2.0%)

기타 운송장비　 101,545 82,124 66,428 69,722 68,620
(-5.3%) (-19.1%) (-19.1%) (5.0%) (-1.6%)

기타 기계 및 장비　 64,307 63,923 64,701 64,719 63,364
(-1.7%) (-0.6%) (1.2%) (0.0%) (-2.1%)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36,970 35,034 34,699 34,876 34,392
(-2.7%) (-5.2%) (-1.0%) (0.5%)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6,394 36,824 35,587 34,929 33,264
(1.0%) (1.2%) (-3.4%) (-1.8%) (-4.8%)

전기장비 22,248 22,261 21,718 21,854 24,134
(2.1%) (0.1%) (-2.4%) (0.6%) (10.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4,700 24,542 23,183 22,748 21,189
(-0.1%) (-0.6%) (-5.5%) (-1.9%) (-6.9%)

식료품 14,648 14,842 15,264 15,704 15,393
(3.4%) (1.3%) (2.8%) (2.9%) (-2.0%)

1차 금속 17,623 17,318 16,761 15,918 14,288
(-2.2%) (-1.7%) (-3.2%) (-5.0%) (-1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374 9,399 9,605 9,879 9,840
(-1.5%) (0.3%) (2.2%) (2.9%) (-0.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9,129 9,282 9,204 9,137 8,912
(3.7%) (1.7%) (-0.8%) (-0.7%) (-2.5%)

비금속 광물제품 7,431 7,503 7,472 7,045 6,716
(-0.9%) (1.0%) (-0.4%) (-5.7%) (-4.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454 5,507 5,617 5,602 5,692
(1.7%) (1.0%) (2.0%) (-0.3%) (1.6%)

섬유제품
(의복제외)　

5,909 5,420 5,328 5,267 5,187
(1.6%) (-8.3%) (-1.7%) (-1.1%) (-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972 3,930 4,059 3,920 3,978
(-3.3%) (-1.1%) (3.3%) (-3.4%) (1.5%)

기타제품 12,556 13,481 14,452 14,440 14,181
(2.6%) (7.4%) (7.2%) (-0.1%) (-1.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제품 제조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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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상남도 서비스업 근로자 수 현황

  ○ 2020년 상반기 말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의 근로
자 수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39만 5,278명임.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
복지’가 11만 1,487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 4만 5,707명, ‘전문·과
학 및 기술’ 3만 4,005명, ‘부동산’ 2만 8,459명, ‘숙박 및 음식점’ 2만 6,797
명, ‘교육’ 2만 8,315명, ‘운수 및 창고’ 2만 5,454명 등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서비스업 327,416 340,789 352,866 380,473 395,278
(2.9%) (4.1%) (3.5%) (7.8%)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 

85,961 90,176 94,133 103,889 111,487
(0.7%) (4.9%) (4.4%) (10.4%) (7.3%)

도매 및 소매 39,673 41,033 42,588 44,311 45,707
(9.7%) (3.4%) (3.8%) (4.0%) (3.2%)

전문, 과학 및 
기술

31,041 31,344 31,452 32,516 34,005
(3.3%) (1.0%) (0.3%) (3.4%) (4.6%)

부동산 20,233 22,968 24,843 26,843 28,459
(3.8%) (13.5%) (8.2%) (8.1%) (6.0%)

숙박 및 음식점 18,666 20,239 22,271 25,929 26,797
(22.4%) (8.4%) (10.0%) (16.4%) (3.3%)

교육 23,282 23,330 23,972 27,097 28,315
(0.8%) (0.2%) (2.8%) (13.0%) (4.5%)

운수 및 창고 26,802 26,681 25,856 27,145 25,454
(1.2%) (-0.5%) (-3.1%) (5.0%) (-6.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4,630 25,767 25,933 25,579 24,615
(-0.4%) (4.6%) (0.6%) (-1.4%) (-3.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155 16,729 19,062 22,216 25,318
(-5.4%) (3.6%) (13.9%) (16.5%) (14.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5,420 16,079 15,703 16,549 16,958
(-1.4%) (4.3%) (-2.3%) (5.4%) (2.5%)

금융 및 보험 15,374 15,299 15,477 15,870 15,857
(1.2%) (-0.5%) (1.2%) (2.5%)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5,994 6,597 6,832 7,492 7,186
(6.4%) (10.1%) (3.6%) (9.7%) (-4.1%)

정보통신업 4,185 4,547 4,744 5,037 5,120
(0.4%) (8.6%) (4.3%) (6.2%) (1.6%)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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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별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14.0%), ‘보건업 및 사회복지’(+7.3%), 
‘부동산’(+6.0%), ‘전문·과학 및 기술’(+4.6%), ‘교육’(+4.5%) 서비스 근로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도매 및 소매’(+3.2%), ‘숙박 및 
음식점’(+3.3%) 등 정부 소비 촉진 정책의 수혜업종도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
음. 반면, ‘운수 및 창고’(-6.2%), ‘예술·스포츠 및 여가’(-4.1%), ‘사업시설 관
리¸사업지원 및 임대’(-3.8%)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 생산감소와 
소비자의 외부활동 축소 등의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근로자 수는 감소했음.  

  ○ 여전히 제조업 근로자의 서비스업으로의 이직과 서비스업종의 고용보험 가입
률 증가 등의 이유로 서비스업 근로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4. 경상남도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현황

  ○ 경남 연령별로 근로자 수는 ‘20대’ 9만 5,431명(-2.7%), ‘30대’ 17만 2,379(-3.6%)
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40대’ 21만 1,241명(+0.7%), ‘50대’ 19만 
1,833명(+3.1%), ‘60대 이상’ 10만 2,442명(+12.8%)로 증가했음. 청년층 근로자 
수의 감소와 중장년층 근로자 수 증가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남 노동시
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경남 전체 근로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40대와 50대이며, 
지난해부터는 50대 근로자 수가 30대 근로자 수를 상회한데 이어 올해 그 격
차가 더욱 커졌음. 

  ○ 20·30대 근로자 수 감소는 제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5년 
전(2016년 상반기)과 비교했을 때, 제조업 남성 근로자 기준으로 20대 근로자 
수는 29.6%, 30대 근로자 수는 23.9% 감소했음.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 40
대 근로자 수는 0.6%, 50대 근로자 수는 1.4%, 60대 이상 근로자 수는 9.3% 
늘어,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연령대는 50세 이상의 중장년
층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 근로자의 남녀 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의 남성 비율은 61.3%, 여
성은 39.4%를 점했음. 이중 제조업만을 놓고 보면, 남성이 79.3%, 여성이 
20.7%로 제조업의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이러한 남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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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성비 차이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 
경남 연령별, 성별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합 계 750,145 743,338 737,661 767,905 776,976
  남 489,188 476,511 463,167 476,004 476,584
(제조업)　 (297,361) (278,579) (263,286) (265,254) (260,881)
  여 264,226 270,235 277,614 296,800 306,050
(제조업)　 (74,899) (72,811) (70,792) (70,506) (68,269)
19세 이하 4,525 4,290 4,004 4,293 3,650

남 3,177 3,021 2,892 3,032 2,375
　 (제조업)　 (2,513) (2,386) (2,195) (2,189) (1,671)
　 여 1,348 1,269 1,112 1,261 1,275
　 (제조업)　 (466) (351) (235) (221) (157)
　20~29세 106,145 100,071 96,414 98,125 95,431

남 60,444 55,800 52,977 53,803 52,057
　 (제조업)　 (40,934) (35,757) (32,160) (31,043) (28,798)
　 여 45,701 44,271 43,437 44,322 43,374
　 (제조업)　 (10,966) (9,765) (8,587) (8,257) (7,616)
　30~39세 198,916 189,400 179,801 178,843 172,379

남 139,960 130,539 120,812 118,311 112,782
　 (제조업)　 (95,421) (86,635) (78,612) (76,508) (72,584)
　 여 58,956 58,861 58,989 60,532 59,597
　 (제조업)　 (14,600) (14,107) (13,960) (14,111) (13,882)
　40~49세 214,791 211,445 207,630 209,863 211,241

남 136,141 132,481 127,846 128,712 129,196
　 (제조업)　 (83,739) (79,053) (74,978) (75,557) (76,022)
　 여 78,650 78,964 79,784 81,151 82,045
　 (제조업)　 (24,729) (23,436) (22,032) (20,701) (19,534)
　50~59세 162,126 167,495 172,740 185,988 191,833

남 103,693 104,933 105,561 110,898 112,568
　 (제조업)　 (60,506) (59,474) (58,824) (61,240) (61,343)
　 여 58,433 62,562 67,179 75,090 79,265
　 (제조업)　 (20,241) (20,884) (21,370) (22,135) (21,643)
　60세 이상 53,939 60,174 66,497 77,375 87,496

남 45,773 49,737 53,079 61,248 67,606
　 (제조업)　 (14,248) (15,274) (16,517) (18,717) (20,463)
　 여 21,138 24,308 27,113 34,444 40,494
　 (제조업)　 (3,897) (4,268) (4,608) (5,081) (5,437)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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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상남도 근로자 취업 및 퇴직 현황

 ○ 2020년 상반기(누적) 취업자 수는 20만 5,276명으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
음. 이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6만 1,676명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했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2만 8,296명으로 6.3% 줄었음. 

    
 ○ 지난해 신입취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자 수 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올해 상반기(누

적)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감으로 취업자 수가 큰 폭의 감소를 보였음. 
이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업종별 취업 및 퇴직자 수
(단위 : 명)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취업 225,807 212,111 208,650 222,092 205,276
(1.7%) (-6.1%) (-1.6%) (6.4%) (-7.6%)

제조업 97,665 85,138 74,557 69,145 61,676
(-0.1%) (-12.8%) (-12.4%) (-7.3%) (-10.8%)

서비스업 112,299 111,501 119,409 136,966 128,296
(3.3%) (-0.7%) (7.1%) (14.7%) (-6.3%)

신입 26,857 22,742 22,051 25,645 23,917
(-9.8%) (-15.3%) (-3.0%) (16.3%) (-6.7%)

제조업 9,917 7,626 6,092 6,409 6,056
(-10.2%) (-23.1%) (-20.1%) (5.2%) (-5.5%)

서비스업 15,676 14,046 14,927 18,096 16,846
(-10.8%) (-10.4%) (6.3%) (21.2%) (-6.9%)

경력 198,950 189,369 186,599 196,447 181,359
(3.5%) (-4.8%) (-1.5%) (5.3%) (-7.7%)

제조업 87,748 77,512 68,465 62,736 55,620
(1.2%) (-11.7%) (-11.7%) (-8.4%) (-11.3%)

서비스업 96,623 97,455 104,482 118,870 111,450
(6.0%) (0.9%) (7.2%) (13.8%) (-6.2%)

퇴직 226,079 211,987 203,963 208,681 206,688
(9.8%) (-6.2%) (-3.8%) (2.3%) (-1.0%)

제조업 105,220 94,861 79,774 67,858 69,860
(9.5%) (-9.8%) (-15.9%) (-14.9%) (3.0%)

서비스업 104,806 101,102 108,556 124,141 121,038
(11.2%) (-3.5%) (7.4%) (14.4%) (-2.5%)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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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제조업의 취업자 수 감소는 2015년 상반기부터 6년 연속이며, 2017

년·2018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두 자릿수의 감소를 보였음. 이는 고용 
유연성이 낮은 제조업의 특성 상 신규 고용에 대한 의지가 감소하는 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중장년층의 이직 성향도 크게 줄어듦에 따라 고용 수요가 줄
어든데 따른 것임.  

 ○ 퇴직자 수 또한 1.0% 감소했음. 취업과 퇴직 모두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해 고
용시장이 경직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하지만, 제조업의 퇴직자 수는 3.0% 
늘었음. 


